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노  동  조  합    소  식  지

울 타 리
2018년

11월 16일(금)

3,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 “울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2018년 중앙집행위원회 5차 회의 결과

점포통폐합 결사반대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 결의!!!  

통상임금 법률투쟁 돌입!!!

1. 일  시 : 2018년 11월 14일 (수) 16:00~18:00

2. 장  소 :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사무실

3. 참석인원 : 상근 6명 포함 중앙집행위원 26명 전원 참석

   



2018년 11월 14일 점포통폐합 및 임·단협 파행에 따른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중앙집행위원 동지들 전원이 회사의 일방적인 점포통폐합 저지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강경투쟁

을 결의하였습니다. 

점포대형화라는 명분으로 점포수를 30%나 줄이겠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단 한마디도 없

는 회사가 상식적인 회사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는 일선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

이 단행될 점포전략을 만든 WM부문대표를 부사장으로 승진 시켰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 받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직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

과 함께 할 거라고 줄기차게 말하지만, 오히려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생존권의 위협을 자행하

고 있습니다. 

합병 당시 250개 점포를 외치던 박현주 회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회사는 점포통폐합과 본사조직 슬림화를 통한 고용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포통폐합을 단행

한 금융회사에서 직원 수가 감축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미래의 청사

진이라며 외치던 IWC는 왜 WM에 편입시키면서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겁니까? 경영진들이 

말하는 점포대형화가 과연 직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겠습니까?

임금 역시 우리가 30%를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300%를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합병 당시 양사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이 달라 반목하기에 노사가 합심하여 하루빨리 하나로 맞추자는데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주장이고 억지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진정한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입니다!!

우리 노조는 교섭에는 뒷전이고 고용불안을 도발하는 만행에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는 최우선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낼 것이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쟁취를 통해 노동조

건을 개선하면서, 또한 회사의 경영폐단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조는 중앙집행위원 결의를 확인했고,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에 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반

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웃는 그날까지 본연의 노동조합으로 단호하게 투쟁하겠

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특정 점포를 지키겠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직원을 배제한 독주의 부당함

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엄호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 접수마감 : 11월 20일 화요일

※ 최고장 및 위임장 작성 방법

 조합원 : 노동조합 홈페이지/소통앱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위임장” 클릭하여 작성

 비조합원 : 노동조합 가입 후 홈페이지/소통앱을 통해 작성

위임장 미 작성 직원은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개별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 방법

  ① Mi-SQUARE > 링크 > 노동조합 홈페이지 > 우측상단 “노동조합 가입신청” 작성

  ②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어플 설치 > 어플 우측상단 사람모양   

     아이콘 클릭 후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작성

 

   통상임금 관련 위임장 마감 안내


